
1990년대의 치즈 컨디셔닝 

 

권사 치즈에 가습을 하는 방법 중 스프레이 노즐에 의한 분무나 가습 케

비넷에 의한 방법 등을 이용하면 치즈의 바깥 부분은 가습처리가 잘 되나 

안쪽 부분은 처리가 잘 되지 않아 치즈의 내외간 가습효과나 마찰, 강력 특

성 등에서 차이가 난다. 또한 과도한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장기간 창고에 

보관하거나 운반시에 곰팡이 발생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. 

그 외의 다른 방법은 구멍이 뚫린 지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곰팡이의 발생

을 방지하고 수분을 균일한 공급을 위하여 지관을 회전시키면서 지관 내부

로부터 감겨진 실로 농도가 잘 조절된 약제(습윤제)를 섞은 물을 통과시키며 

가습하는 것이다. 그러나 이 방법도 

① 콘 처리비용의 과다 

② 지관비용의 과다 및 지관에 실이 달라 붙음으로써 야기되는 실의 손상 

③ 약제비용의 과다 및 약제의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사용규제와 사용시 

처리비용의 과다 

④ 사용 약제의 부정확한 농도로 인한 염색공정에서의 문제점 야기 

등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계속 사용 될 수 있는 가습방법은 아닌 

것이다.  

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가습방식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위스의 Xorella

사가 개발한 Contexxor장치는 패키지로부터 공기를 제거하여 진공상태로 만

든 후 저온포화증기를 기체형태로서 치즈내에 침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

데, 결과적으로 보빈내 수분분포가 균일하게 되어 치즈 내외간 강력과 마찰

특성들도 균일해지고, 동시에 열처리효과가 있으므로 꼬임도 안정해진다. 이 

장치에서는 증기발생장치나 정수장치 및 기타 비싼 설비가 필요하지 않으며, 



1kg의 실에 소요되는 에너지 비용이 약 0.02SF(스위스프랑)정도이고, 지역이

나 공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감가상각기간은 4~9개월 정도이다. 

또한 Contexxor장치로 처리된 실은 다음과 같이 개선된 성질을 보여준다. 

즉 면사인 경우 강력이 10% 정도 증가하고, 섬유 플라이는 20% 정도 감소하

며, 정전기 발생이 없고, 꼬임안정성이 좋아지며 균일한 마찰력, 부드러운 촉

감, 우수한 염착성 그리고 직기나 편기의 운전효율이 8~15% 정도 향상되는 

이점이 있다. 


